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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국회법 처리 무산, 국민의힘 규탄한다!

국민의힘이 오늘(27일, 화)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처리를 결국 무산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강훈식)은 국

가균형발전의 상징이자 거대한 기폭제가 될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가로막은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은 21대 국회 들어 네 차례나 논의를 거

쳤다. 법률적 해석에 대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

난 2월에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관련 공청회도 개최했다. 국민의힘 최다선인 

정진석 국회의원 또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공감하며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해석 운운하며 국민의힘이 발목잡기에 급급한 이유

가 무엇인지 우리 국민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 여야는 지난해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원 반영을 합의했다. 예산을 합의 반영해 놓고, 정작 이전하는 법

적 근거 마련은 안된다는 것은 무슨 논리인가.

우리나라는 지금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이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직면

하고 있다. 하루빨리 이 위기에 대응해도 모자랄 상황에, 소모적 논쟁에 발목

이 잡혀 제도가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에 참담할 뿐이다.



국회세종의사당이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7~8년의 시

간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오늘 국회운영위에서 국회법 처리를 무산시킴으로 

인해 우리는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게 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

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회세종의사당 설

치를 위한 국회법 처리를 가로막는 일체의 행태를 멈춰야 할 것이다.


